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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생명보험회사의 생산성 변화 분석

보험연구원,“생명보험산업,중장기적

경영전략 마련과 내부 경영효율성 제고해야”

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황진태 부연구위원은 「생명보험회사의 생산성 변화

분석」이라는 테마진단(보험동향 2010년 봄호)에서 “금융위기로 인해 하락한 생

명보험회사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술

적 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하고,아울러 내부 경영효율성 제고에도 힘써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간 생존을 지속해온 21개 생명보험회사를 대

상으로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생산성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생명보험산업의 FY1998~2008기간 생산성은 경영효율성의 개선에도 불구

하고 기술적 환경이 악화되면서 연평균 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영효율

성의 개선에는 주로 FY2003에 도입된 방카슈랑스 채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분

석되며,기술적 환경 악화는 외환위기,카드위기,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적 충

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FY2003~FY2007기간에는 생명보험산업의 생산성이 평균적으로 상승하였는

데 여기에는 방카슈랑스 채널의 도입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며,특히 방카슈

랑스 채널은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 및 외국사를 중심으로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글로벌 금융위기(FY2008)와 외환위기(FY1998)시의 생산성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금융위기로 인한 생산성 하락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양 기간 모

두 기술적 환경과 경영효율성이 함께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융위기 시 경

영효율성 악화 정도가 외환위기보다 11.4%p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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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고서에서는 하락한 생산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향후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술적 환경 및 경영효율성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첫째,생명보험산업이 외부적 환경 변화에 의한 기술적 환경을 자체적으로 개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적 충격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중장기

적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경영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투입 및 산출요소에 대한 효율적 배합과 적절

한 사업규모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그리고 효율적인 투입 및 산출요

소의 배합을 위해서는 자사에 적합한 모집조직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였다.아울러 특정 채널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변화된 판매채널을 구축함으로써 투

입요소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투입요소 단위당 성과가 우수한 채널을 미세조

정을 통해 늘려 나감으로써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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